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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설명자료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10. 29(일)

서울-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시 
과업수행계획서 일부 내용이 빠진 경위를 

설명드립니다.

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페이지가 빠진 것은 종점 변경 논란이 시작되기 전인 

`23.5월 국회 자료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, 종점 변경 

검토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
 `23.5월 국회에서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당시, 설계업체가 최초 

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는 “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”(첨부자료 참고) 

부분에 본 과업과 관련 없는 ‘울산광역시 개발계획을 고려한 관계기관 

협의 및 대안노선 선정’이 잘못 들어가있고, 확정되지 않은 출입시설 

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

 ㅇ 이에 따라 도로국 실무진은 “예비타당성 조사 내용검토” 네 페이지를 빼고 

의원실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참고로, 해당 내용은 예타 및 타당성

조사 일반개념, 예타 검토 및 타당성조사 추진방향 등 기술적 내용입니다.

 `23.7월 서울-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, 국토교통부는 국회의 여러 

의원실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수백여 건의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.

 ㅇ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는 기조로, 도로국 전원 협력체제로 자료제출을 

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업수행계획서를 네 페이지가 포함된 원본과 네 페이지가 

빠진 수정본을 혼용하여 제출하였습니다.

 `23.7.2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-양평 관련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

공개하였으며, 공개 과정에서 최초에는 수정본을 공개했다가, 원본과 수정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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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가지 유형의 과업수행계획서가 제출되어 논란이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, 

7.25일 홈페이지에 ‘원본’을 공개하였습니다.

 ㅇ 그 이후로 현재까지 홈페이지에는 원본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

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관리 및 용역관리에 철저를 

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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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삭제된 과업수행계획서(4p, p.23-26)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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